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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에서는 위례선 시운전 등으로 노면전차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철도사

고 분류체계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의 사고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병행구간 또는 혼용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접촉, 보행자 횡단 충돌, 교차로 상충은 건널목

사고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나, 현행 체계에서는 철도교통사상사고 또는 기타 항목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검토하고 일본의 궤도 사고 분류체계를 비교함

으로써 노면전차 사고유형의 특수성과 국내 분류체계의 한계를 고찰하였다. 검토 결과 노면전차 

사고는 병행·혼용구간 차량침범사고, 교차로 사고, 보행횡단사고, 선로점유에 따른 2차 위험 등

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내 운영노선 확대에 대비하여 관련 분류항목을 신설하거나 

하위유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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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에서는 서울 위례선이 본선 시운

전에 돌입하였다. 노면전차는 전용선로만을 

주행하는 일반철도와 달리 도로 공간에서 자

동차, 자전거, 보행자와 접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 양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노면전차 안전문제가 곧 교차로와 보행

횡단 관리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국내 

철도사고 분류체계는 일반철도 중심으로 형

성되어 노면전차의 특수한 사고유형을 별도

로 포착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노면전차 사고유형을 검토하고 현

행 철도안전사고 분류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기초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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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철도사고 분류체계와 한계

2.1 철도안전법 상의 철도사고

Table 1 Classification of Railway Accidents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

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철도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은 

열차충돌사고, 열차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열차사고, 건널목사고, 철도교통사상사

고 및 철도안전사고 등으로 사고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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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ategory Sub category Detail

Railway Traffic 
Accident

Train Accident

Train Collision
Train Derailment

Train Fire
Other Accidents

Level Crossing Accident

Railway Traffic 
Casualty Accident

Passenger
Public

Employee

Railway Safety 
Accident

Railway Fire Accident
Railway Facility Damage Accident
Railway Safety Casualty Accident
Other Railway Safety Accidents



이 중 건널목사고는 「건널목개량촉진법」상

의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로 규정되는데, 

건널목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의미한다.

2.2 도로교통법 상의 관련사고

반면 도로교통법은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궤

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규정하고, 노

면전차 전용로와 전용차로를 도로의 한 형태

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병행구간 또는 혼용

구간은 철도와 도로가 단일 지점에서 교차하

는 전통적 의미의 건널목과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현행 국내 분류체계에는 건널목 이

외의 도로구간에서 발생하는 노면전차 상충

사고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는 체계가 명확

하지 않다. 그 결과 병행구간 보행자 충돌이

나 교차로 차량 접촉은 철도교통사상사고 또

는 기타철도안전사고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

고, 이는 향후 통계관리와 원인분석의 정밀

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3. 사고유형 예측

예상 사고유형은 공간구조, 법적 허용행태, 

노면전차 시설기준, 철도안전법상 운행장애 

및 준사고 개념을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Table 2. Criteria and Potential Accident Types

공간구조 측면에서는 노면전차가 도로 위를 

주행하며 자동차 및 보행자와 공간을 공유하

므로, 병행·혼용구간 차량접촉사고와 보행

횡단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법적 허용행태 측면에서는 차량의 회전·횡

단과 보행자의 적법한 횡단이 허용되어 있어, 

교차로 상충사고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노면전차 시설기준 측면에서는 교차로, 보

행자 횡단시설, 정거장 접근부가 주요 위험

지점이므로, 교차로 사고와 정거장 접근부 

보행자 사고가 예상된다.

철도안전법 측면에서는 직접 충돌뿐 아니라 

선로 점유, 급정지, 지연운행과 같은 운행장

애와 준사고까지 관리대상이 되므로, 2차 사

고와 운행장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해외의 노면전차 관련 법규 및 사고 분류

4.1 일본의 사고 분류체계

Table 3. Regulations on Reporting Tramway Accidents

일본은 궤도사고를 차량충돌사고, 차량탈선

사고, 차량화재사고, 건널목장애사고, 도로

장애사고, 인신장애사고, 물적장애사고로 구

분하고 있으며, 특히 건널목장애사고와 도로

장애사고를 구별하여 도로구간 사고를 독립

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4.2 해외의 노면전차 관련 법규

일본을 제외하면, 해외 법규에서 트램 사고

유형을 일본 수준으로 세세하게 분류한 대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4.2.1 영국의 ROGS

영국의 ROGS는 트램을 포함한 유도교통 전

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규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과 같이 트램 사고유형을 

법규 본문에서 세부적으로 열거하는 방식과

는 차이를 보인다. 즉, 영국의 경우 사고유

형의 세분화보다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보고의무의 이행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

Criterion Potential Accident Types
Spatial structure Vehicle contact accidents, pedestrian 

crossing accidents
Legally permitted 

movements
Intersection conflict accidents, 

pedestrian accidents
Tram facility 

standards
Intersection and station access 

accidents
Railway Safety 

Act
Secondary accidents, service 
disruptions, near-miss events

Criterion Potential Accident Types
Vehicle collision Collision or contact with another 

vehicle
Vehicle 

derailment Derailment from the track
Vehicle fire Fire on an operating vehicle

Level crossing 
obstruction

Collision or contact at a level 
crossing

Road obstruction Collision or contact on a road other 
than a level crossing

Human injury Death or injury caused by vehicle 
operation

Property damage Property damage caused by vehicle 
operation



다.

4.2.2 프랑스의 테크레

프랑스 역시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2017년 

데크레는 도시 유도교통시스템의 설계, 건설,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성 평가와 관리체계를 

규율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이 도로혼용구간 

사고를 독립된 세부 사고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식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프랑스의 법제는 사고유형의 세분화보다는 

도시 유도교통 전반의 안전 확보를 위한 포

괄적 관리체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3 독일의 BOStrab

독일의 BOStrab는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규

율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그 중심은 사고유

형의 분류라기보다 선로의 구조적 형태와 운

영 조건에 있다. 예를 들어 BOStrab는 선로

를 도로부설형 선로, 특수선로, 독립선로로 

구분하고, 평면교차에 관한 사항도 규율하고 

있다. 즉, 독일은 혼용구간의 구조와 운영기

준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과 같

이 도로장애사고 등 사고유형 명칭을 법규상 

대표 항목으로 세분화하는 구조와는 차이를 

보인다.

5. 결 론

5.1 철도사고 분류체계 보완

국내에서도 노면전차 운영이 본격화되면 최

소한 분류체계상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

다.

 첫째, 병행·혼용구간 차량접촉사고를 기

존 건널목사고와 분리하여 별도 하위유형으

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행횡단시설 또는 정거장 접근부에

서 발생하는 노면전차-보행자 상충사고를 세

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접 충돌이 없더라도 선로점유로 

인해 급정지나 운행장애가 유발되는 경우를 

준사고 또는 잠재위험 사건으로 분류하여 데

이터 축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와 같은 세분화는 향후 위례선, 오륙도선 및 

후속 트램 노선의 사고 통계 비교와 안전대

책 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5.2 시사점

분류체계의 정비는 단순히 통계 항목을 늘

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사고의 명칭과 

보고기준이 명확해야 조사주체의 역할 구분, 

원인분석 기준, 예방대책의 우선순위가 정교

해질 수 있다. 특히 노면전차는 도로교통사

고와 철도사고의 속성이 중첩되므로, 도로구

간 사고를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분류

체계가 마련되어야만 경찰·지자체·운영기

관 간 정보 연계와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

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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